
“행동하는 양심으로 …”
한국에서 1 9 7 0년대와 1 9 8 0년대를 산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열정을 가진 사

람이라면 결코 낮설지 않은 문구일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투사로서 명성을 날리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던 1 9 8 0년대 중반 출간한 저서가 바로「행동하는 양심으로」이다. 

물론 D J가 대통령에 당선돼 대통령 임무를 수행한 지 4년 가까이 된 오늘날에는 D J가 민주투사였는

지,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양심적인 지도자 중 한 분이었는지 기억조차 없어진지 오래 됐겠지만

그래도 D J는 민주투사이고 양심을 가진 지도자였다고 평해도 될 것이다. 그래서 노벨평화상까지 수

상하며 한국인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았는가 말이다. 20여년 역경을 이겨내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그 끈기야말로 알아주어야 할 것이고, 청와대 홈페이지의 한 구절은 D J를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7 2년 인생역정은 끊임없는 도전과 좌절,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승화된 한편의 드라

마였다. 그에게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숱한 시련이 닥쳤고 그 때마다 좌절하고 인내하며 다시 도전

하는「̀인동초」의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2 1세기를 열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써「̀인

간승리」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두뇌가 유태인 다음으로 명석하다는 한국인들이기는 하지만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어찌 보면 D J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

인다. 7000만 국민을 등신으로 아느냐고 불호령하고 싶겠지만 한국사람 같이 행동 따로, 양심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민족적으로나 개개인으로나 혼이 없고 철학이 없는,

그래서 나만 알고 소집단 이기주의에 극렬하며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렇고 그런 족속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행동 따로, 양심 따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인간 쓰레기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는

철학과 주체적 사고가 발현될 수 없고,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벨상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무시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매년 1 0월이 되면 노벨의학

상을 필두로 물리학상, 경제학상, 화학상 등이 줄줄이 발표되고 온세계가 귀를 쫑긋하는 것이 사실

이다.

한국 화학산업계 및 화학·화학공학 그리고 화학 관련학과에서 일하는 수많은 독보적인 인사들에게

도 왜 한국에서는 노벨화학상을 한번도 수상하지 못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화학산업

및 화학 관련학과에 근무하는 것만큼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되겠는가? 석유화

학기업은 제조업 중 철강금속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화학공학계는 정부 및 관

련기업의 프로젝트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노벨화학상을 받기는커녕 소규모 공장 하나 건

설하는데도 외국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1년에 수억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왜 그러할까? 돈이 많고 대우받으니 먹고 노는 것이 장땡이어서 그러한가, 아니면 그만한 대우에 철

학까지 논하는 것은 세상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 자제하고 있는 것인가? 한세상 살아가는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하리, 개같은 세상 개같이 살아보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다. 한

국 화학산업 및 화학·화학공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철학이 없는 정신박약의 상태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씨를 찾을 수 없고, 오직 나만, 내 집단만 배부르

고 편안하면 그만이라는 소집단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석유화학이나 화

학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2 1세기를 헤쳐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걱정하고

개선해보겠다고 나서는 자 하나 없으니 바로 철학의 빈곤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화학저널은 그동안 석유화학기업들의 석유화학제품 수급·가격담합 카르텔이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영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임을 수없이 강조해왔고, 카르텔 관행을 개선하

지 않고서는 2 0 0 0년대의 희망은 없다는 점을 누누이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 1세기에 들어

선 오늘날에도 카르텔은 계속되고 있고 어느 누구하나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이 없어 보인

다. 희망이 절벽인 것이다.

석유화학제품 가격·수급 카르텔이 오늘의 즐거움을 가져다줄 지는 모르나 결국에는 스스로를 파멸

시키는 자업자득의 결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철학이 없고 방향성을 상실한 산업이나 학문은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가치도 없다.

<화학저널 2 0 0 1 / 1 0 / 2 9 >


